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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stage of change for smoking cessation with smoking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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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both contemplation(OR=1.09, CI=1.01-1.17) and preparation stage(OR=1.09, CI=1.02-1.17). Conclusions:
The results was suggested that the attitude toward smoking sh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moking cessation, so that it wa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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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만 

19세 이상) 흡연율은 2016년 기준으로 22.3%로 전체 성인 

인구의 4명 중 1명 즉 약 1,000만명이 흡연자로 추정된다.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다양한 담배규제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17년 38.1%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반

면에 성인 여성 흡연율은 1998년 6.5%에서 2017년 6.0%로 

지난 19년간 흡연율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하지만 자가보고에 의한 성

인 여성 흡연율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Jung-Choi, Khang & Cho, 2012). 그리고 기존의 성인 남성 

중심의 금연지원서비스 운영은 여성의 흡연을 금기 시 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많은 여성들이 흡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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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면서 금연 시에도 이를 밝히고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8).

전체 성인 여성 흡연율은 6.0%이며, 19~29세 성인 여성 

흡연율은 9.7%로 전체 성인 여성보다 20대 여성의 흡연율

이 더 높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2018년 통

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72.7%를 

차지한다(Statistics Korea, 2018). 이처럼 20대 여성 중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대생의 흡연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연구들은 주로 성인 남성 및 

청소년 흡연에 집중되어 있으며, 성인 여성이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니코틴에 대한 감수성이 민감하

기 때문에 금연실패율이 남성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Song, & Lee, 2006). 또한 여성의 흡연은 자신의 건강에 

해를 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식기능과 출산아 등에 

위험을 증가시킨다(Hwang et al., 2000). 여학생의 초기흡

연 시도가 모성의 흡연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

은(Manaf & Shamsuddin, 2008; Sheahan, Free & Rayens, 

2003) 여성의 흡연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준다는 하나

의 예가 된다(Song, & Lee, 2006). 성인기에 접어드는 여대

생들은 직업선택, 직장적응, 결혼 등의 발달과업을 이루어

야 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있

다(Dietz, Sly, Lee, Arheart & McClure, 2013). 또한, 흡연으

로 인한 결과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Lee, Kim & Park, 2006). 여성의 경우, 남성들보다 

적은 양의 담배를 피우지만 생리적인 특징과 심리적인 특

징에 따라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게, 금단증상도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성은 금

연에 대한 생각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필요하다. 

금연을 유도하거나 흡연감소를 동기화시키는 요인으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중요하며, 성인흡

연자들이 흡연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다

(Dozois, Farrow & Miser, 1995). 따라서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유익성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홍보 및 교육이 필

요하며, 이러한 흡연지식의 축적으로 학습된 결과는 부정

적인 흡연태도로 연결된다(Ott, Cashin & Altekruse, 2005; 

Jeong & Shin, 2006; Park, & Kang, 1996).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태도는 개인의 의도 및 행

동에 연관성을 갖으며, 행위결과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Rhodes & Courneya, 2005). 부정적인 흡연태도는 금연행

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금연행위에서의 개인적 신념

과 동기를 뜻하는 주관적 규범은 금연행위 변화단계의 진

행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Hill, Boudreau, Amyot, 

Déry,& Godin,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흡연 여대생을 대상으로 흡연지식과 

태도에 따른 금연행위 변화단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흡

연 여대생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상

본 연구 대상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 

지역에 위치한 8개의 4년제 대학교와 3개의 2･3년제 전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흡연 여대생으로 선정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는 중간수준인 .25로 

하였을 때 272명으로 산출하였고, 중도탈락률을 고려하여 

31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

적과 대상자의 익명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

를 동의한 자로 한정하였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의

하고 있는 흡연자의 규정에 근거하여(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4), 평생 100개비 미만의 흡연을 

한 경우 비흡연자로, 평생 100개비 이상의 흡연을 하였으

나 최근 1개월간 흡연하지 않은 경우는 과거흡연자로 구

분하였다. 

총 설문지 310부 중에서 최종 분석자료는 서울 지역 여

대생 중 최근 1개월 이내에 흡연하고, 평생 100개비 이상

을 흡연한 현재흡연자 2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 질

병관리본부의 기준에 따라 최근 1개월 이내에 흡연을 하

지 않고, 100개비 미만 흡연한 86명의 대상자는 비흡연자

로 간주하여 분석자료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가톨릭

대학교 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MC18QESI0014)

을 받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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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인구학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여대생의 나이, 

학력, 학년, 학과를 조사하였다. 학력은 ‘전문대(2･3년제) 

재학’, ‘대학교(4년제) 재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학

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5학년 이상으로 

구분을 하였다. 5학년 이상은 4년제 대학의 최종 과정을 

다 마치고도 졸업을 거부 또는 유예한 학생, 2년제 전문대

학이나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휴학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입학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졸업을 뒤로 미룬 상태를 

의미한다. 학과는 ‘인문･사회･교육계열’, ‘자연･공학･의약

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연행  변화단계

금연변화단계는 흡연자의 금연동기 수준에 따라 계획 

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계획 

전 단계는 현재 금연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6개월 이

내에도 금연할 의도가 없는 단계이고, 계획단계는 현재 금

연을 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금연할 의도

가 있는 단계, 준비단계는 향후 1개월 이내에 금연할 의도

가 있는 단계, 행동단계는 금연한지 6개월 미만인 단계, 

유지단계는 금연한지 6개월 이상인 지났고 건강한 생활양

식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단계를 말한다(DiClemente et al., 

1991). 

본 연구에서는 최근 1개월 이내에 흡연한 현재흡연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들은 행동단계와 유지단계에는 

속하지 않고 계획 전 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의 3단계에

만 속할 수 있다.

3) 흡연에 한 지식

흡연에 대한 지식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국민 암예

방 수칙’실천지침 중 금연부분에서 발췌한 금연에 관련한 

상식을 인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측정문항 평가는 명목척도 방법에 따라 정답일 경우는 

1점, 오답은 0점으로 점수화 하였고, 25점이 만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흡연지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662이었다.

4) 흡연에 한 태도

흡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질

병예방통제센터(2001)가 개발한 흡연설문지(Core questions 

global youth tobacco survey)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은 4점 Likert 척도

로 점수화하였고, 48점이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

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40이었다.

5) 흡연행태 련 특성

흡연행태 관련된 특성은 매일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사용한 적 있는 담배의 종류, 처음 흡연 시기, 담배를 끊기 

위해 시도한 방법, 니코틴의존도 점수로 구분하였다. 매일 

흡연 여부는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고, 하루 흡연량은 

‘5개비 미만’, ‘5∼9개비’, ‘10∼19개비’, ‘20개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사용한 적 있는 담배의 종류는 ‘일반담배’,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기타’로 

구분하여 중복응답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처음 흡연 시

기는‘중학교 이전’,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이후’, ‘대학

교 이후’로 구분하였다. 담배를 끊기 위해 시도해본 방법

은‘자기 의지’, ‘니코틴 보조제’, ‘약물치료’, ‘금연클리닉 

이용’, ‘금연상담전화’, ‘인터넷 정보포탈사이트 이용’, ‘모

바일 금연 앱 이용’, ‘금연침, 금연초, 심심초, 뜸 등 사용’,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사용’, ‘기타’로 구분하여 중복응

답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니코틴의존도평가는 FTND－

K(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를 사용하였으며 

총 6문항이다(Heatherton, Kozlowski, Frecker & Fagerstrom, 

1991). 0∼3점은 낮은 의존도, 4∼6점은 중간 정도의 의존

도, 7∼10점은 높은 의존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6) 건강행태 련 요인

건강행태 요인은 음주빈도, 하루 평균 수면시간, 인터넷 

중독 점수로 구분하였다. 음주빈도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전혀 없다’, ‘한 달에 1번 미만’, ‘한 달에 1번 

정도’, ‘일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로 구분하였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미만’, ‘6∼8시간’, ‘8시간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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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Categories N(%) or M±SE

Age 21.33±0.21

Type of school College 96(42.9)

University 128(57.1)

Grade 1st 72(32.1)

2nd 50(22.3)

3rd 36(16.1)

4th 45(20.1)

≥ 5th 21(9.4)

Major Humanities & Social & Education 138(61.6)

Science & Engineering & Medical & Health 52(23.2)

Art & Physical 34(15.2)

Sleep time(hours/day) ≤ 6 85(37.9)

6 ∼ 8 105(46.9)

≥ 8 34(15.2)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넷 중독 점수는 한국정보화

진흥원 K-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5문항이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38점 이하는 일반사용

자군, 39점 이상 41점 이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42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관련 특성, 흡연행태 특성에 따른 금연행위 변화단계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금연행

위 변화단계에 따른 연속형 변수(흡연에 대한 지식, 흡연

에 대한 태도, 니코틴 의존도 점수, 인터넷 중독 점수)의 

평균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고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앞서 카이제곱 검정과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결과를 보이거나 유의확률이 .10 미만인 변수

를 모형에 투입하였고, 종속변수는 계획 전 단계를 참조범

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건강행태 특성

전체 대상자는 224명이며 평균 연령은 21.3세이었다. 4

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28명 (57.1%)이였으며, 

2･3년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96명 (42.9%)이었

다. 학과는 인문･사회･교육계열이 138명(61.6%)이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년은 1학년 72명(32.1%)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행태 관련 요인인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 ∼ 8시

간 미만’으로 대답한 그룹이 105명(46.9%)이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했고, 음주빈도는 ‘일주일에 1번 정도’가 106명

(47.3%)의 그룹이 가장 높았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평가

는 일반 사용군으로 분류된 응답자가 187명(83.5%)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서울지역 일부 여대생의 흡연지식과 태도에 따른 금연행위변화단계의 관련성  73

Variables/Categories N(%) or M±SE

Alcohol use No 19(8.5)

< 1 per month 27(12.1)

Once per month 51(22.8)

Once per week 106(47.3)

Daily 21(9.4)

Internet addiction General user group 187(83.5)

Potential risk group 17(7.6)

High risk group 20(8.9)

Variables/Categories N(%) or M±SE Min Max

Daily smoking No 97(43.3)

Yes 127(56.7)

Smoking amount ≤ 5 110(49.1)

  (number/day) 5 ∼ 9 50(22.3)

10 ∼ 19 47(21.0)

≥ 20 17(7.6)

Types of cigarettes used Cigarette tobacco 213(95.1)

  (Duplicate response) Heat-not-burn tobacco garette 32(14.3)

Electronic cigarette 32(14.3)

Etc. 11(4.9)

Trying to quit smoking for the past year Yes 119(53.1)

No 105(46.9)

Age of starting smoking habit Elementary School 8(3.6)

Middle school 67(29.9)

High school 72(32.1)

University / College 77(34.4)

2. 연구 상자의 흡연행태 련 특성

매일 흡연 하는 대상자는 127명(56.7%), 매일 흡연하지 

않는 대상자는 97명(43.3%)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흡연

양은 5개비 미만이 110명(49.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고, 20개비 이상은 17명(7.6%)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

했다. 사용하는 담배 종류(중복응답)는 일반담배 사용자는 

213명(95.1%)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 간 금연을 시도를 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경우는 119명(53.1%)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를 끊기 위해 

시도한 방법(중복응답)은 자기의지 117명(98.3)으로 가장 

높았다. 

처음 흡연 시기는 대학교 이후 77명(34.4%)이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니코틴 의존도는 낮은 의존도 166

명(74.1%)으로 가장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지식 평균 점수는 

17.18±0.22점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에 대한 태도 점수는 

34.25±0.3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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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Categories N(%) or M±SE Min Max

How to try to quit smoking Self-will 117(98.3)

  (Duplicate response) Nicotine supplement 16(13.4)

Drug treatment 3(2.5)

Non-smoking clinic 37(31.1)

Smoking cessation telephone 6(5.0)

Internet 6(5.0)

Mobile non-smoking app 1(0.8)

Non-smoking acupuncture, Moxibustion 3(2.5)

Electronic cigarette, Smokeless cigarette 29(24.4)

Etc. 3(2.5)

Nicotine dependence Low dependence 166(74.1)

  (group) Medium dependence 49(21.9)

High reliance 9(4.0)

Smoking knowledge 17.18±0.22 7 24

Smoking attitude 34.25±0.34 18 45

Variables/Categories

Stages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pPrecontemplation

(n=105)

Contemplation

(n=51)

Preparation

(n=68)

Age 21.08 21.29±0.44 21.74±0.51 .487

Type of school College 44(45.8) 23(24.0) 29(30.2) .930

University 61(47.7) 28(21.9) 39(30.5)

Grade 1st 34(47.2) 16(22.2) 22(30.6) .541

2nd 22(44.0) 11(22.0) 17(34.0)

3rd 16(44.4) 11(30.6) 9(25.0)

4th 26(57.8) 9(20.0) 10(22.2)

≥ 5th 7(33.3) 4(19.0) 10(47.6)

Major Humanities & Social & Education 67(48.6) 33(23.9) 38(27,5) .102

Science & Engineering & Medical 
& Health

18(34.6) 11(21.2) 23(44.2)

Art & Physical 20(58.8) 7(20.6) 7(20.6)

Sleep time ≤ 6 42(49.4) 18(21.2) 25(29.4) .863

3.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건강행태 련 특성에 

따른 연행  변화단계

건강행태관련 특성에서 하루 평균 수면시간, 음주빈도, 

인터넷 중독에 따른 금연행위 변화단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Table 3> Stage of change for smoking cess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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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Categories

Stages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pPrecontemplation

(n=105)

Contemplation

(n=51)

Preparation

(n=68)

  (hours/day) 6 ∼ 8 50(47.6) 24(22.9) 31(29.5)

≥ 8 13(38.2) 9(26.5) 12(35.3)

Alcohol use No 8(42.1) 2(10.5) 9(47.4) .087

< 1 per month 9(33.3) 8(29.6) 10(37.0)

Once per month 18(35.3) 12(23.5) 21(41.2)

Once per week 57(53.8) 25(23.6) 24(22.6)

Daily 13(61.9) 4(19.0) 4(19.0)

Internet addiction General user group 88(47.1) 45(24.1) 54(28.9) .504

Potential risk group 6(35.3) 3(17.6) 8(47.1)

High risk group 11(55.0) 3(15.0) 6(30.0)

Variables/Categories

Stages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pPrecontemplation

(n=105)

Contemplation

(n=51)

Preparation

(n=68)

Daily smoking No 30(30.9) 19(19.6) 48(49.5) <.001

Yes 75(59.1) 32(25.2) 20(15.7)

Smoking amount ≤ 5 44(40.0) 26(23.6) 40(36.4) .316

  (number/day) 5 ∼ 9 26(52.0) 11(22.0) 13(26.0)

10 ∼ 19 26(55.3) 12(25.5) 9(19.1)

≥ 20 9(52.9) 2(11.8) 6(35.3)

Cigarette tobacco Not used 4(36.4) 2(18.2) 5(45.5) .536

Used 101(47.4) 49(23.0) 63(29.6)

Heat-not-burn tobacco Not used 84(43.8) 44(22.9) 64(33.3) .034

Used 21(65.6) 7(21.9) 4(12.5)

Electronic cigarette Not used 90(46.9) 42(21.9) 60(31.3) .662

4. 연구 상자의 흡연행태 련 특성에 따른 연행  

변화단계

흡연행태 관련 특성에서는 하루 흡연량, 처음 흡연 시

기,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금연행위 변화단계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매일 흡연 여부, 최근 1년 간 금연 

시도 여부,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흡연에 

대한 태도에 따른 금연행위 변화단계는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5). 

흡연에 대한 지식은 금연행위 변화단계 중 계획 전 단

계(M=17.15) 대비 계획단계(M=15.66)에서는 낮았고 준비

단계(M=17.69)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흡연에 대한 

태도는 계획 전 단계(M=33.35) 대비 계획단계(M=35.08)와 

준비단계(M=35.00)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Stage of change for smoking cessation according to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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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Categories

Stages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pPrecontemplation

(n=105)

Contemplation

(n=51)

Preparation

(n=68)

Used 15(46.9) 9(28.1) 8(25.0)

Etc. Not used 98(46.0) 49(23.0) 66(31.0) .505

Used 7(63.6) 2(18.2) 2(18.2)

Trying to quit smoking Yes 35(29.4) 26(21.8) 58(48.7) <.001

  for the past year No 70(66.7) 25(23.8) 10(9.5)

Age of starting Elementary School 7(87.5) 0(0.0) 1(12.5) .324

  smoking habit Middle school 31(46.3) 17(25.4) 19(28.4)

High school 34(47.2) 14(19.4) 24(33.3)

University / College 33(42.9) 20(26.0) 24(31.2)

Nicotine dependence Low dependence 77(46.4) 38(22.9) 51(30.7) .933

  (group) Medium dependence 23(46.9) 12(24.5) 14(28.6)

High reliance 5(55.6) 1(11.1) 3(33.3)

Smoking knowledge 17.15a±0.35 16.55ab*±0.42 17.69ab*±0.38 .182

Smoking attitude 33.35a±0.48 35.08ab*±0.53 35.00ab*±0.70 .044

* The same character means not significant difference

5. 연구 상자의 연행  변화단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

흡연에 대한 태도가 1점 높아질수록 금연행위 변화단계

가 계획 전 단계에서 계획단계로 약 1.09배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R=1.09, CI=1.01-1.17). 금연행위 변화

단계가 계획 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는 1.09배만큼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1.09, CI=1.02-1.17).

매일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는 매일 흡연하는 경우보다 

계획 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약 6.45배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6.45, CI=3.17-13.13).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하는 경우보다 계획 전 단계에서 준비단계로 발전할 가능

성이 약 4.27배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4.27, 

CI=1.27-14.39)<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stage of change for smoking cessation comparing precontemplation

Variables
Stages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Contemplation (n=51) Preparation (n=68)

Smoking attitude 1.09(1.01-1.17) * 1.09(1.02-1.17) *

Daily smoking Yes 1 1

No 1.63(0.78-3.41) 6.45(3.17-13.13) *

Cigarette type Use 1 1

: Heat-not-burn tobacco Not used 1.73(0.66-4.54) 4.27(1.27-14.39) *

* 
p<.05

Adjusted by age, type of school, alcohol use

Reference group was precontemplation stage (n=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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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서울지역 일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흡

연에 대한 지식과 금연행위 변화단계와는 관련성이 없었

고, 흡연에 대한 태도와 금연행위 변화단계와의 관련성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과거 1년간 금연시도 여부와 금

연행위 변화단계에 대한 선행연구(Lee, Kim & Park, 2006)

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졌다. 

금연시도를 해보거나 금연시도 횟수가 많을수록 금연행

위 변화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금연행위 변

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학력과 금연 교육이었다(Yeon et 

al., 2012). 하지만 본 연구에서 학력과 흡연에 대한 지식은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산업장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금연

행위변화단계에 따른 일일 흡연량, 니코틴 의존도가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나(Kim, Park & Kang, 2010) 본 연구에서

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흡연 대학생들에게서 흡연상식에 대한 점수는 변화단

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

연 대학생들이 변화하는데 있어 자기 자신의 문제 행위와 

관련된 정서적 표현과 문제행위에 대한 가치를 인지적 정

서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극적 이완과 자기재평가 등의 

변화기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Paek & Kwon, 2011). 

흡연태도는 미래의 흡연가능성, 흡연욕구, 흡연의 장점

과 단점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와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의사결정의 중요요소가 되고 있다

(Rhodes & Courneya, 2005). 본 연구대상자의 흡연태도 점

수를 금연행위 변화단계별로 볼 때 계획 전 단계 대상자

의 흡연태도가 계획단계나 준비단계 대상자에 비해 바람

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계가 낮을수록 바람

직한 건강행위에 대한 의사결정균형의 손실점수가 높고 

단계가 진행되면 이익점수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Velicer, DiClemente, Prochaska & Brandenburg, 1985)를 지

지해 주는 것으로, 특히 계획 전 단계의 대상자들에게 부

정적인 흡연태도와 금연의지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여학생 흡연자들이 남학생에 비해 금연의도가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Kim & Lim, 2006). 특히, 여학생 흡연자

들은 계획 전 단계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여성 흡연자의 

경우 여성의 생리 주기 중 배란 후기에 금연시도는 거의 

성공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배란 후 기간에서 여성의 

심리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Cheong, 2003). 또한, 흡연하

는 여성이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생리적인 특성(월경 주

기)에 따라 금단현상이 남성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

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Waldron, 1991).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금연 의도가 낮고 흡연양이 적은 여성흡연자들

의 맞춤 교육매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여고생 흡연자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매일 흡연

자는 간헐적 흡연자에 비하여 1일 평균 흡연량이 높았으

며 첫 흡연 시작시기가 더 이른 등 흡연 관련 행태가 더 

부정적인 면을 보였다(Lee, 2016). 본 연구에서도 흡연 여

대생 중 매일 흡연자가 매일 흡연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

해 금연행위 변화단계가 낮았다. 또한, 매일 흡연하지 않

는 흡연자 중에서 자신이 금연을 하고 있거나 비흡연자라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매일 흡연자와 간헐적 

흡연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한국에서 출시된 

이후 가열담배의 판매량은 전체 담배시장의 점유율 중 9 

~ 1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18). 담배 회사에서는 

가열담배는 덜 유해하다는 마케팅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금연행위 변화단계 중 준비단

계보다 계획 전 단계에서의 대상자가 가열담배를 복합적

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금연의도가 낮은 흡

연 여대생들 사이에서 가열담배 사용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담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

강에 더 해를 입히고 높은 니코틴 의존도를 보인다. 이에 

따라 가열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가열담배의 유통, 판매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 정책이 시급

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서울지역의 일부 흡연여대생

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전체 흡연여대

생을 대표하는 결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

학생의 경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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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재흡연자의 정의를 청소년의 경우와 같이 최근 1달

간 흡연 여부로 하는가 혹은 성인과 같이 평생 흡연량이 

100개비 이상이고 현재 흡연을 매일 혹은 가끔 하는 경우

로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 가구 단위로 조

사를 하는 경우는 성인의 흡연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생만을 별도로 조사하는 경우는 청소년의 경우

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Park, 2011; Delnevo, Lewis, 

Kaufman & Abatemarco, 2004).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기에

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므로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한

다는 원칙은 없지만 평생 흡연량, 현재 흡연 여부, 최근 1

달간의 흡연 여부 모두를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 100개비 미만 1개월 이내에 흡연하

지 않은 대상자를 비흡연자 혹은 과거흡연자로 분류하여 

연구 대상으로 제외하였으나 매일 흡연하지 않는 흡연자

도 흡연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Tong, Ong, Vittinghoff, & Pérez-Stable, 2006) 이 연구대상

자 또한 간헐적 흡연자로 분류하여 하드코어 흡연자가 되

지 않도록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 흡연 여대생은 흡연에 대한 지식은 금연행

위 변화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흡연에 대한 태도는 

금연행위 변화단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므로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

록 금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며, 흡연 여대생을 

대상으로 금연행위 변화단계를 고려한 개별화된 금연 중

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매일 흡연하지 않는 대상자와 가열담배를 사용

하지 않는 대상자가 금연행위 변화단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금연중재 프로그램은 매일 흡연하면서 

높은 의존도의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인 흡연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며, 가열담배 사용과 유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

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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